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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폴로 시기의 달 지진 관측과 최근 화성 InSight 임무의 성과는 지진파가 지구 밖 
천체의 내부 구조와 진화사를 밝히는 가장 직접적인 탐사 수단임을 보여 주었다. 달
에서는 지진 자료를 통해 내부가 지각-맨틀-핵으로 분화된 천체임이 확인되었지만, 
관측소가 앞면 저위도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어 액체 외핵과 고체 내핵의 존재, 맨틀
의 층상 구조와 불연속면, 전구적 지각 두께 분포, 얕고 깊은 달지진과 열 달지진 및 
운석 충돌의 발생 메커니즘, 그리고 달 앞면과 뒷면의 비대칭성에 대한 해석에는 여
전히 큰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. 한편 화성에서는 InSight의 단일 관측소 관측을 통해 
화성지진과 운석 충돌이 검출되었고, 지각-맨틀-핵 구조와 액체 핵의 특성, 현재까지 
이어지는 내부 활동성에 대한 새로운 제약이 제시되었다. 또한 화성 자료는 행성 지
진 관측에서 대기-지표-지반 잡음의 영향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계측 및 자료 처리 
기술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. 동시에 단일 관측소 체계는 진원 결정, 3차원 
내부 불균질성 해석, 지역별 구조 비교에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어, 향후 화성에서도 
다점 지진관측망 구축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. 이 세미나에서 달과 화성의 지진학 성
과를 비교하며 행성지진학의 개념과 의의를 소개하고, 광대역 3성분 지진계, 강지진
계, MEMS 센서, DAS 등을 포함한 차세대 관측 기술과 기계학습 기반 이벤트 탐지
와 분류, 잡음 제거, 베이지안 역산 등 현대적 자료처리 기법이 달과 화성의 내부 구
조, 열 진화, 자기장 형성 및 소멸 이력, 충돌 위험도, 그리고 장기 체류형 탐사기지
와 표면 인프라의 안전성 평가를 어떻게 고도화할 수 있는지 요약한다. 나아가 달과 
화성 지진학은 얼음 위성을 포함한 다양한 천체로 확장되는 비교행성과학의 핵심 도
구이자 미래 우주탐사와 국제 협력, 개방형 과학을 견인할 전략 분야임을 강조한다.


